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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떤 만남도 쉽지 않았던 올해입니다. 그래

서 가끔 외롭고 지칠 때 옛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너와 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긴 기쁨과 슬픔이 어둔 밤하늘을 수놓

는 은하수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삶의 궤적에는 흔적이 남

기 마련입니다. 들뜬 마음에 뛰어온 발자국도, 깊이 패인 그

래서 한참을 머물렀을 고통의 웅덩이도 있겠죠. 분명한 건 

그 굽이굽이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대림 시기의 끝자락인 오늘, 세상 속의 순례자인 우리는 

대림 시기를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대

림 시기가 길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냥 그저 그런 별 의미 없는 날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게 가고, 불편한 시간은 지루하게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리는데, 다

윗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집안

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2사무 7,16) 이 약속을 이스라엘은 철석

같이 믿었습니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

어 모든 어려움을 끝내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주

실 거라고 희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빌론 유배도 버틸 수 있었고, 로마의 혹독한 식민지배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의로웠던 요셉과 혼인한 성모님 역시 간절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천사의 인사말에 몹시 놀라면

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천사는 이

스라엘의 오랜 기다림이 곧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성

모님께 알려줍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

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31)

오늘날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소비사회에

서 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쾌락과 유혹이 사나운 이리떼

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

이 때론 고되고 험난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아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하느님은 언제

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

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래서 감춰진 신비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말씀은 우리 삶을 꿰뚫어 넘치는 

은총으로 충만케 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됩니다. 

성모님의 순명, 일치와 헌신의 삶을 따라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길이 아닐까요?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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